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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ortance of 
the use of mother-tongue language(L1) using big data.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Groups were divided 
into two based on the ratio of mother tongue and L2 usage: L1.L2 use and L2 
use groups. We analyzed Korean,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and social support 
(i.e. support of family, friends, and teacher)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s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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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social support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nes of L2 use 
group. Social support variables predicted both language proficiency, but each group 
showed different patterns; in the L1.L2 use group, the teacher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both language proficiency, whereas in the L2 group, the friends, teacher, 
and family support altogether served as comprehensive predictors of language 
proficiency. This study suggested the importance of using L1 for stable 
language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provided a 
rationale for improving perception of L1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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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급증하였고, 2019년 12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이 4.9%를 차지하며 학계에서 말하는 인구의 5%를 넘어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20년에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조사를 보면, 2019

년 기준 다문화 학생은 137,225명으로 전체 청소년 중 2.5% 이상을 차지한다. 전체 학생 수

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약 3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 문제와 언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유아기부터 언어발달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

며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낮은 학업 성적과 진로․진학 문제로 인한 고충이 나타난다고 보

고되었다(오성배, 김성식, 2018). 또한, 다문화 청소년이 단일 문화 청소년보다 언어, 학업, 

진로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도 동반하고 있어 이들의 문제는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정은희, 2004). 이러한 문제는 곧 한국 사회 구성원으

로서의 기능을 어렵게 하는 사회문제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이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통합

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한국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기에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한국

어 사용을, 가정 내에선 모국어 사용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이중언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한국에 노출되는 시간이 대부분이기에 가정에서부터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 및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언어 능력 격차 해소와 학교적응을 위한 시도로 한국어 능력 증진 중심의 접근법이 실시되

었고, 한국어 언어․문화 이해 교육도 함께 도입되었다(행정안전부, 2010). 일례로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인 언어발달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230개 시․군․구 중 207곳에 설치 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주말 지도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였

다. 이처럼 초기 다문화 언어 교육 지원 형태는 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 즉 

한국어 능력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다문화 가정 내 어머니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

는 이중언어 환경이 다문화 아동의 언어발달에 혼란을 가중시켜 언어발달을 저해할 수 있

다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로 인하여 외국인 어머니는 자연스러운 모국

어를 사용하는 대신 서툰 한국어를 사용하여 자녀들과 소통하게 되었고, 다문화 가정 자녀

들 또한 외국인 어머니와 질적, 양적으로 원활히 의사소통 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오소

정, 김영태, 김영란, 2009). 결과적으로 외국인 어머니의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 사용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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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아동에게 있어서 양질의 언어 자극의 부재를 의미하며, 그들에게서 보이는 높은 언

어발달지연 비율의 원인 중 일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중언어 환경이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발달을 돕는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 모국어 사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Bialystok, 2001; Bialystok, 2007). 아동의 언어

발달은 어머니의 아동지향어(child-directed speech, CDS)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 

개념은 모성어(motherese)와 동의어 관계로, 아동이 언어를 더 잘 익힐 수 있도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음도가 높고 과장된 억양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중언어 아동들의 경우, 언어 사용

이 제한적인 어머니에 비해 유창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어머니가 제공하는 언어적 입력이 

자녀의 언어발달에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고 한다(Hoff, Core, & Shanks, 2020). 이

를 통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과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모국어 사용은 어린 아동의 사회적, 감정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한다(Kohnert, Yim, Nett, Kan, & Duran, 2005). 장명림 외(2011)는 다문화 

가정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

였다. 또한, 유창한 제1언어(모국어; L1)의 사용은 제2언어(L2)로 전이 효과(transfer effect)가 

나타나 전반적인 외국어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ummins, 

1994). López & Greenfield(2004)는 L2에서의 문해 능력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L1에서 구

두 언어의 능숙도와 상위언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L2를 

배우기 전에 모국어인 L1으로 인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어린 아동들은 모국어를 사용하며 그러한 기회가 있던 또래들보다 학업 지연의 위험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Cummins, 1984). 이처럼 모국어 중요성에 대한 해외 연구는 많으나, 한

국에서의 연구 사례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이 뿐 아니라 다문화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안정적 애착 형성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정서, 인지의 전인적 발달을 유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박현선, 이채원, 노연희, 이상균, 2012). 또한, 외국인 어머니가 

능숙한 모국어로 자녀와 의사소통 하는 것은 부모의 가치 및 신념, 문화를 전수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Gutiérrez-Clellen, 1999).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어로 능수능란하게 감

정표현을 할 수 있을 지라도, 자녀의 미래에 대해 논할 때와 같이 자녀의 가치관 정립을 

목적으로 한 질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모국어 사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임동선, 김

신영, 한지윤, 강다은, 이수경, 2020). 이와 같이 모국어 사용은 어머니-자녀 간 유대관계를 

증진시키며, 다문화 청소년의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박정은, 2007).

이렇게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기반으로 발달한 사회성은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발달한 사회성을 토대로 이들이 

학령기로 접어들었을 때, 또래와 교사로 대표되는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하고 넓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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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받게 된다. 여기서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얻

게 되는 긍정적 자원을 말하며, 경제적 지원이나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등의 물질적 지

원을 포함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정서적, 심리적 지원의 의미가 더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로 나누어 모국어와의 관계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Cohen & Hoberman, 1983). 부모의 지지로 대표되는 가족의 지지는 양육자와 아

동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언어발달의 초석이 된다(Rüter, 2004). 향후 아동은 

이를 기반으로 발달한 사회성을 통해 친구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이 가능해지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지식과 사회․화용적 기술을 습득한다(김신정, 김연희, 2007). 학령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데(유순화, 2007), 이는 언어발달과 학업성취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안우환, 2007). 특히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연구 결과 낮은 한국어 수준으로 인한 학업성취 문제가 보고되기에(김종백, 탁현주, 2011), 

다문화 청소년과 교사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더욱 요구된다(오성배, 김성식, 2018).

이렇게 가족 내 부모로부터 시작된 가족의 지지는 아동의 향후 친구, 교사로 대표되는 

여러 관계 형성에 기반이 되는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여,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즉, 다문화 가정 내 어머니의 모국어가 가족의 지지를 매개

하여 자녀의 언어 및 정서의 안정적인 발달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담론은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최근 다문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가 지원 정책은 아직 미시적인 가

족 단위로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어머니 모국어가 소수 언어라는 이유로 한국 사

회에서 모국어 사용이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창덕, 2010; 홍종

명, 2012). 다문화청소년패널 1차년도의 청소년용 설문 응답에서 모국어와 한국어 사용 비

율을 분석한 결과, 총 1635명 중 ‘한국어로만 대화한다.’로 응답한 인원은 886명 54.2%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다.’고 응답한 집단은 72명으로 4.4%, 

‘어머니의 모국어로만 대화한다.’는 0.37%로,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내에서 여전히 한국어 

사용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황상심, 김화수(2008)의 연구에서도 실제 다문

화가정 외국인 어머니들의 약 68%가 가정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나머지 32%가 본

인의 출신국가 언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거나 주로 출신국가 언어를 사용한다고 밝혔

다. 다시 말해, 다문화 어머니의 모국어의 사용이 자녀의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방해요인으

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어 정책과는 다르게 다문화 가정 내 실질적인 모

국어 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패널의 대규모 종단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문화 자녀들의 

언어능력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이상적인 언어 사용 환경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다문화 가정 내 양육자의 모국어 사용의 당위성을 확립하고, 이의 인식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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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 뿐 아니라 모국어 사용 여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차이 여부를 통해 모국어 사용과 정서적 

안정성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 여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 및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에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어서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외국어 능력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 집단과 한국어만 사용한 

집단 간 한국어 능력(국어 성적) 및 외국어 능력(영어 성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 집단과 한국어만 사용한 

집단 간 아동이 인식한 친구, 교사, 가족의 사회적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각 집단의 한국어 능력(국어 성적), 외국어 능력(영어 성적)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 

변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연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2011년에 시행한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차년도 데이터는 9~13세의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아동 1635명 중,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아동 159

명, 한국어만 사용하는 아동 94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1년 다문화청소년패널 1차년도 데이터의 두 집단 간 인구사회학

적 특성을 비교했을 때,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평균 연령은 만 10.01

세이며,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평균 연령은 만 9.95세로 두 집단 간 평균 연령이 비교

적 비슷하게 나타났다.

집단 별 성별 분포는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에서 남학생은 74명

(46.5%), 여학생 85명(53.5%)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 남

학생은 486명(51.4%), 여학생 460명(48.6%)으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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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내 어머니가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여학생의 비율

이, 어머니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거주 지역 분포를 

보면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은 경인(경기+인천)이 53명(33.3%)으로 가장 

높은 거주 비율을 보였으며 뒤이어 경상권 35명(22%), 전라 및 제주권 28명(17.6%), 충청 및 

강원권 26명(16.3%), 서울 17명(10.7%)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은 경인(경기+

인천) 거주가 257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상권 220명(23.2%), 충청 및 강원권 

202명(21.3%), 전라 및 제주권 182명(19.2%), 서울 85명(9%) 순으로 거주 비율이 높았다 

{Figure 1}.

두 집단 간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의 학력 분포를 비교했을 때,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
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아버지 학력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 80명(50.3%)으로 가장 많았
으며 이후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31명(19.5%), 중학교 졸업 이하 28명(17.6%), 대학
(2~3년제) 졸업 14명(9%), 무응답 5명(3.1%),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1명(0.6%) 순
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72명
(49.8%)으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중학교 졸업 이하 299명(31.6%),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58명(6.1%), 대학(2~3학년제)졸업 47명(4.9%),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7명
(0.7%)으로, 본 집단의 4년제대 졸업 및 대학원 졸업 비율은 6.8%로, 모국어와 한국어
를 반반 사용하는 집단의 비율인 20.1%과 비교하여 약 두 배가량 낮았다{Figure 2}.

두 집단 간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학력 분포 특성을 비교했을 때,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어머니 학력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 64명(40.2%)으로 가장 많았으

며 뒤이어 대학(2~3년제) 졸업 48명(30.2%),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39명(24.5%), 중학교 졸

업 6명(3.8%),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

단의 어머니 학력 분포는 고등학교 졸업이 464명(49%)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대학(2~3년

제) 졸업 223명(23.5%), 중학교 졸업 148명(15.6%), 대학교(4년제 이상)졸업 105명(11.0%), 대

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6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본 집단의 4년제대 졸업 및 대학원 졸

업 비율은 11.7%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비율인 25.7%와 비교하여 

약 두 배가량 낮았다{Figure 3}.

집단 간 어머니의 현재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은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가 82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7명(23.3%), 단순 노무 종사자 11명(6.9%), 직업구분 불가 8명(5.0%)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어머니 현재 직업 분포는 직업 외 분류(학생, 주부 

등) 380명(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6명(15.4%), 단순 노무 

종사자 75명(7.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0명(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Figure 4}.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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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 차는 7.9%p로, 이를 통해 두 집단 간 어머니의 직업 

분포는 그 분류에 있어서만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현재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아버지 

현재 직업은 직업 구분 불가가 25명(1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단순 노무 종사자 24명

(15.1%), 관리자 21명(1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명(11.3%),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6명(10%)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아버지의 

현재 직업 분포는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182명(19.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27명(13.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9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출신 국가는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일본 76명(47.8%)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필리핀 31명(19.4%), 중국(조선족) 16명(10.0%), 중국(한족, 기타 민

족) 14명(8.8%), 기타 14명(8.8%),  태국 6명(3.8%), 베트남 2명(1.3%)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

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어머니의 출신 국가는 중국(조선족) 256명(27.0%)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뒤이어 일본 252명(26.6%), 필리핀 249명(26.3%), 중국(한족, 기타 민족) 78명(8.2%), 

기타 39명(4.1%), 태국 36명(3.8%), 베트남 36명(3.8%)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비교했을 때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어머니의 경우 일본  

출신이 76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어머니의 출신 국가는 중

국(조선족) 256명(27.0%)이 가장 높아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ure 5}. 

외국인 부모님(어머니)의 한국어(말하기) 능력을 살펴보면,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

용하는 집단의 경우 ‘잘하는 편이다’로 대답한 인원이 103명(64.8%)이었으며, ‘매우 잘한다’

로 답한 인원이 38명(23.9%), ‘못하는 편이다’로 답한 인원은 18명(11.3%)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잘하는 편이다’에 답한 인원이 496명(52.4%)이었고, 

‘매우 잘한다’에 답한 인원이 371명(39.2%), 이어서 ‘못하는 편이다’에 답한 사람들이 78명

(8.2%), ‘전혀 못한다’고 답한 인원은 1명(0.1%)이었다{Figure 6}.

집단별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잘하는 편(3점)’

이라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 어머니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평

균은 3.31(SD=0.620)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평균 3.13(SD=0.582)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t(1103)= 2.958, p=0.003).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쓰기 능력의 평균 또

한 3.02점(SD=0.750)으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평균 2.83(SD=0.648)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t(235.1)= 3.281, p=0.001).

하지만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 어머니의 한국어 읽기, 듣기 능력의 평균은 각각 3.18 

(SD=0.686), 3.34(SD=0.627)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평균 2.98 

(SD=0.661), 3.28(SD=0.645)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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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가. 독립 변인: 학부모-청소년 간 사용하는 언어 비율, 사회적 지지

1) 학부모-청소년 간 사용하는 언어 비율

학부모-청소년 간 사용하는 언어 비율에 따른 집단 구분은 MAPS 청소년용 설문지의 다

문화 관련 요인 내 언어능력으로 분류된 ‘부모와 학생 간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본 문항 응답에 따라 ‘1. 한국어로만’에 응답한 참여자들을 ‘한국어만 사용한 

집단’으로, ‘3. 한국어와 외국인 부모님 나라 말 반반’에 응답한 참여자들을 ‘모국어와 한국

어를 반반씩 사용한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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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MAPS 청소년 조사 영역의 환경요인으로 분류된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를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하위영역에서 조사

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가족의 지지

‘가족의 지지’란 아동과 부모 간 안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아이들 대부분이 초기에 부

모의 아동지향어를 시작으로 언어를 학습하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언어발달에 필수조건

이다(Rüter, 2004). 이는 아동이 가족 외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의 역할

을 한다.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상호이해가 기반이 되면, 이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긍

정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김민경, 김희영, 2015). 아이 학령기에 접어들며 가

족의 지지를 통한 정서 발달은 어느 정도 안정된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는 한미현(1996)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가족지지의 8개 문항 중 

7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개 문항 중 1번 문항을 제외하여 6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2.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3. 우리 가족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4. 우리 가

족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5.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6.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7. 우리 가

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가족의 지지는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

수록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의 지지가 크다고 해석하였다. Cronbach's α로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확인한 결과 .910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나) 친구의 지지

‘친구의 지지’란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학령기 전후의 또래는 사회적 강화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은 또래와 상호작용

을 하며 다양한 지식과 사회․화용적 기술을 습득한다. 이처럼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정대현, 지성

애, 2006).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언어발달 및 학업성취

에 있어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 친구의 지지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가족, 친구, 교사로 구분한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연구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의 하위 영역 중 친구지지에서 7문항 중 4번 

문항을 제외하고 6문항을 활용했다.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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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2.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3.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다; 5.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6.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7.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

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친구의 지지가 크다고 해석하였다. Cronbach's α로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확인한 결과 .949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다) 교사의 지지

‘교사의 지지’란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이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받는 긍정적 영향은 교사의 관심과 관찰을 기반으로 한다. 

아동이 점차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양적 의미로 크게 증가하며, 학령기 청소년으로 자랄

수록 주된 관심이 학업 성취로 전환된다. 따라서 학업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사와

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진다(유순화, 2007).

본 연구에서 교사의 지지 문항 또한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연구에서 발췌한 사회적 지

지 지각 척도의 하위 영역 중 교사지지에서 6문항을 사용했다.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의 예

시는 다음과 같다: 1. 나는 우리 담임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2.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다; 3.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4.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5.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담임선생님

은 날 걱정해주시는 것 같다; 6.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

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교

사의 지지가 크다고 해석하였다. Cronbach's α로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확인 한 결과 .966

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나. 종속 변인: 한국어 능력, 외국어 능력

언어 능력은 MAPS 청소년 조사영역의 개인 요인 내 인지 영역의 학교성적 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학교성적 문항은 이경상 외(2004)의 연구에서 발췌하여 수정한 학교성적 척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공과목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성적에 해당하는 번

호를 Likert 5점 척도(1=매우 못하는 편이다, 2=못하는 편이다, 3=보통이다, 4=잘하는 편이

다, 5=매우 잘하는 편이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경상 외(2004)에서 사용한 학교 성적 척

도는 각 과목에 대해 ‘지난 1년 간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한 정도’, ‘해당 과목의 지난 학기 

반 성적’, ‘지난 1년 간 학교 수업의 성적 향상 효과 여부’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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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 영어 성적만을 활용하였으며, 국어 성적은 한국어 능력으로, 영어 

성적은 외국어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국어 성적은 언어발달 및 읽기․쓰기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한국어 능력으로 보고자 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본 연구는 SPS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한국어

만 쓴 집단과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쓴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한국어 능력, 외국어 

능력의 차이와 사회적 지지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회적 지지 세 영역 별 

평균을 산출하였으며, 한국어 능력 및 외국어 능력 점수도 평균을 산출하였다. 이 때, 교사, 

친구, 가족의 지지 변인 간 문항 수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가족의 지지 영역의 7문항 중 

국어 성적과 가장 상관이 낮았던 1번 문항(‘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과 

친구의 지지 영역 7문항 중에서 국어 성적과 가장 상관이 낮은 4번 문항(‘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 중 가족의 지지는 4점 척도이며 

친구의 지지와 교사의 지지는 5점 척도이기 때문에 변인 간 척도를 동일하게 일치시키기 

위해 가족의 지지 문항을 5점 척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 1, 2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어 능력 평균, 외국어 능력 평균, 교사, 친구, 가족의 지지 평

균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두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는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

구 질문 3을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여 각 집단의 한국어능력, 외

국어 능력을 각각 유의하게 설명하는 사회적 지지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두 집단 간 한국어 능력 및 외국어 능력의 차이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한국어 능력(국어 성

적) 평균(M=3.861, SD=0.815)은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평균(M=3.683, SD=0.86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103)= -2.519, p=0.012). 또한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외국어 능력(영어 성적) 평균(M=3.333, SD=1.100)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외국어 능력 

점수(M=3.08점, SD=1.08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103)=-2.730, p=0.006). 집단

별 점수는 <Table 1>과  {Figure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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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집단 간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차이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이 인식하는 교사 지지 

평균(M=3.892, SD=0.794)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이 인식한 평균(M=3.617, SD=0.900)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t(1103)= -3.955, p=0.000).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이 인

식하는 친구 지지의 평균(M=3.958, SD=0.894) 또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이 인식한 평균

(M=3.710, SD= 0.91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103)= -3.182, p=0.002). 마지막으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이 인식하는 가족 지지의 평균(M=4.045, SD= 0.731) 또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이 인식한 평균(M=3.908, SD=0.782)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1103)= 

-3.182, p=0.041). 집단 별 점수는 <Table 1>과 {Figure 8}에 제시하였다.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 및 사회적 지지 탐색

- 153 -

3. 두 집단에서 각 언어능력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 변인

집단 별 언어능력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별 한국어 및 외국어 능력 평균, 사회적지지 변인 평균은 표 1에 제시하였고, 집단 별 

변인 간 상관 및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각각 <Table 2> 와 <Table 3> 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한국어만 사용한 집단의 한국어 능력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 변인으로 친구의 지지(β=0.266, p=.000), 교사의 지지(β=0.152, p=.000), 가족의 지지

(β=0.089, p=.002)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가 7.8%(F(1,944)=79.410, p=.000), 

친구의 지지 및 교사의 지지가 9.7%(F(2,943)=50.570, p=.000),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및 

가족의 지지가 10.2%(F(3,942)=35.619, p=.000)의 설명력을 보였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한국어만 사용한 집단의 외국어 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 변인으로 친구의 지지(β= 0.320, p=.000), 교사의 지지(β=0.200, p=.000), 가족의 지지(β

=0.171, p=.000)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의 지지가 7.2%(F(1,944)=73.421, p=.000), 친구의 지지 

및 교사의 지지가 9.4%(F(2,943)=48.746, p=.000),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및 가족의 지지가 

10.3%(F(3,942)=37.140, p=.000) 만큼 외국어 능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한국어 능력을 유의하

게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 변인으로 교사의 지지가 나타났으며(F(1,157)=12.179, β= 0.275, 

p=.001), 외국어 능력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 변인 또한 교사의 지지로 나타났다

(F(1,157)=7.263), β=0.291 p=.008). 즉, 교사의 지지가 약 7% 정도 한국어 능력을 설명하며, 

약 4% 정도 외국어 능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L2 usea

(n=946)

L1.L2 useb

(n=159) F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한국어 능력 3.683 0.869 3.86 0.815 4.099** -2.519 0.012

외국어 능력 3.080 1.083 3.333 1.100 2.232*** -2.730 0.006

교사의 지지 평균 3.617 0.900 3.892 0.794 3.937*** -3.955 0.000

친구의 지지 평균 3.710 0.910 3.958 0.894 0.316*** -3.182 0.002

가족의 지지 평균 3.908 0.782 4.045 0.731 0.006** -2.050 0.041

**p<0.05, ***p<0.01
a L2 use=한국어만 사용한 집단, b L1.L2 use=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 집단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Language Proficiency for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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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

(국어 성적)

교사의지지

평균

친구의지지

평균

L2 usea (n=946)

교사의 지지 평균 0.254***

친구의 지지 평균 0.279*** 0.473

가족의 지지 평균 0.205*** 0.395 0.394

L1.L2 useb

(n=159)

교사의 지지 평균 0.268***

친구의 지지 평균 0.261*** 0.514

가족의 지지 평균 0.157** 0.488 0.409

**p<0.05, ***p<0.01
a L2 use=한국어만 사용한 집단, b L1.L2 use=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 집단

<Table 2>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o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Social Support

Group Variabl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

-dized

β 

R2  R2 F t p
Unstandar

-dized β
B (SE)

L2 usea

한국어

능력

친구의 지지 0.266*** 0.030 0.279 0.078 79.409*** 8.911 0.000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0.195***

0.152***

0.034

0.034

0.204

0.158
0.097 0.021 50.570*** 5.812

4.486

0.000

0.000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가족의 지지

0.175***

0.131***

0.089**

0.035

0.035

0.039

0.183

0.136

0.080

0.102 0.005 35.619***

5.043

3.754

2.293

0.000

0.000

0.022

외국어

능력

친구의 지지 0.320*** 0.037 0.269 0.072 73.420*** 8.569 0.000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0.226***

0.200***

0.042

0.042

0.190

0.167
0.094 0.02 48.746*** 5.399

4.734

0.000

0.000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가족의 지지

0.187***

0.160***

0.171***

0.043

0.044

0.048

0.157

0.133

0.124

0.106 0.012 37.139***

4.337

3.685

3.566

0.000

0.000

0.000

L1.L2 useb

한국어

능력
교사의 지지 0.275** 0.079 0.268 0.072 12.179** 3.490 0.001

외국어

능력
교사의 지지 0.291** 0.108 0.210 0.044 7.263** 2.695 0.008

**p<0.05, ***p<0.01
a L2 use=한국어만 사용한 집단, b L1.L2 use=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 집단

<Table 3> Variables Predicting Language Abilities of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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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가정에서 외국인 어머니와 다문화 학생 간 의사소통 

시 모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한 비율에 따라 집단(L1.L2 use; L2 use)을 나누고 두 집단 간 한

국어 능력 및 외국어 능력에서의 차이, 각 집단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에서의 차이, 그리

고 각 집단의 한국어 능력, 외국어 능력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한국어 능력과 외국어 능력 점수는 

한국어만 사용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다문화가정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장명

림 외(2011)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L2에서의 문해 능력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모국어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위언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López & Greenfield(2004)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즉, 한국어를 주로 말하는 아동이 어

머니 모국어인 중국어로 읽고 쓰는 능력을 획득한 경우, 두 언어를 동시에 읽고 쓰는 

것에 대한 메타언어인식(metalinguistic awareness)도 획득하게 되어, 인지 발달과 전반적인 

언어 발달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Cummins, 2007).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 여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의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둘째, 한국어와 모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한국어만 사

용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였으므로, 

사회적 지지 점수가 높다는 것은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다

문화가정 내에서 모국어를 함께 쓰는 집단의 정서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외국인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은 아동과 어머니와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문화

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박정은, 2007), 어머니와 형성한 일차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다문화아동의 사회성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은 가족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과 교감을 도와 다문화청소년의 정서

를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 사료된다.

셋째,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 간 한국어능

력, 외국어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 변인들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

에서 기술하였듯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이들이 인식하는 교

사의 지지가 이들의 한국어 능력 및 외국어 능력을 각각 약 7%, 4%로 가장 유의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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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이들이 인식하는 친

구, 교사 및 가족의 지지를 더한 값이 이들의 한국어 능력 및 외국어 능력을 각각 10.2%, 

10.3%로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두 집단 간 각기 다른 사회적 지지 양상이 이들의 한국어 능력 및 외국어 능력을 

예측한 것은 이전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국어만 사용한 집단의 경우 주 양육

자인 어머니가 보다 안정된 정서로 언어적 자극을 충분히 주지 못해 한국어 능력 발달에 

필요한 인지 및 정서 발달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을 수 있다. 이는 Hoff, Core, & 

Shanks(2020)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 사용이 제한적인 경우 초기 어머니의 언

어적 자극이 자녀의 언어 습득에도 제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Cummins(1994)가 주장한 상호의존 이론(The Interdependence Hypothesis)에서와 같이 유창한 L1

(모국어)이 L2(한국어)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전이 효과(transfer effect)가 나타나지 못했

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학령기 언어 발달에 있어서 

친구, 교사 그리고 가족의 지지 모두가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언어가 균형적으로 발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달리 모국어와 한국어 모두를 사용한 집단의 경우, 모국어를 매개한 어머니와의 깊

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학업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핵심적인 언어․인지 발달이 이

루어졌을 것이다. 이 집단의 경우, 언어 간 긍정적인 상호 발달이 이루어져(Cummins, 1994) 

학령기가 되었을 때, 교사의 지지만으로도 한국어 발달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래 

언어 간 언어유형(typology)에 따른 전이 효과(transfer effect)가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언어(e.g. 중국어, 베트남어 등)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모국어 사용의 효용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관찰한 변인이 친구, 교사, 가족의 실제적인 지지라기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인식한 지지이다. 비록 이 변인에 대한 값은 다문화패널 설문지에 자기보고식

으로 한 응답만을 기초로 했지만,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동향 파악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이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 설문 문항 간 높은 Cronbach’s α 값

으로 설문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앞서 기술하였듯 외국인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 비율에 따라 나눈 두 집단에서 

어머니 한국어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어머니 한국어 

능력이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어머니 한국어 능력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두 집단 모두 한국어 능력에 대해 ‘잘하는 편’이라고 평균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한국

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어머니들이 한국어를 더 잘해서 한국어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결과에서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 집단의 언어 능력이 높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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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언어 능력과 아동의 언어능력이 비례하지 않은 것이기

에, 어머니 한국어 능력은 본 연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청소년들의 언어능력이 더 좋다는 결과에서 어

머니 모국어 사용의 이점이 더욱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다문화패널 설문지의 학업 

영역의 국어 성적을 ‘한국어 능력’으로, 영어 성적을 ‘외국어 능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했

으나,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한 집단, 즉 이중언어 아동들의 ‘언어 능력’을 타당하

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모두를 평가한 변인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L2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학업 성적만을 사용하고, 이들의 모국어 사용 능

력 정도를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 거주 지역, 다문화청소년

의 연령을 통제하지 않았다. 특별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 성적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박창남, 도종수, 2005; Coleman, 1988), 

많은 다문화가정이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동반하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언어연

구에서 SES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김영태, 2014).

어머니의 국적 또한 통제하지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집단 간 학력 차이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에는 어머니 수

의 약 절반 정도인 76명(45.5%)이 일본 출신이었던 반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의 어머

니는 중국(조선족) 256명(26.3%)에 이어 일본 252명(25.8%), 필리핀 250명(25.6%) 출신으로 

보다 고르게 분포해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국적의 차이는 각 개인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학력 간의 차이 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에 이는 본 연구의 한

계라 할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문화권별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문화적 차이가 자녀의 정서발달 및 언어능력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어머니의 학력과 관련하여 한국어만 사용한 집단의 4년제대 졸업 및 대학원 졸업 비율은 

12.2%로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비율인 25.7%와 비교하여 약 두 배가

량 낮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전은희, 2014)에서 고학력 이주여성의 정의를 

2-3년제 졸업 이상으로 정의한 것을 근거하여 비율을 다시 계산한 결과, 현 연구에서 반영 

집단 간 비율의 배수가 2.09에서 1.54로 약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들과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언어 능력에도 차

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오소정, 김영태, 김영란, 2009). 또한, 다문화청소년패널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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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데이터에는 만9-13세의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 분석에 연령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시, 언어 및 학업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ES, 연령 등에 대한 통제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로 향후 다문화 가정에서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원인 및 배경, 견해 등

에 대한 질적인 분석 연구를 통해 이들의 바람직한 언어 교육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 제한점들을 보완하고, 본 연구 결과와 더불어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다문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

적일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부모와 의사소통 시 주 양육자인 모의 언어와 한국

어 모두를 사용했던 다문화 청소년들과 지배적 언어인 한국어만 사용한 집단 간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다른 전반적인 언어 및 정서 발달 양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장명림, 2011; 

박정은, 2007; Min Zhou, 1997). 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를 쓰도록 

권장하는 다문화 정책 기조가 현 방향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아직도 가정 내에서 소수 언어라는 이유로 모국어 사용이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잦기

에(이창덕, 2010; 홍종명, 2012),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의 이점에 대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배경 및 목적: 다문화 가정 내 외국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한국어와 모국어 

사용 비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과 외국어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의 집단 간 차이, 그리

고 한국어 능력과 외국어 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 변인 양상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방법: 연구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종단연구 데

이터 중 2011년에 시행한 1차년도를 활용하였다. 외국인 어머니가 아동에게 사용하는 모

국어 사용 비율에 따라,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159명)과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집단(946명)으로 연구 대상자를 분류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은 학교성적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한국어 능력은 국어 성적, 외국어 

능력은 영어 성적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다문화 가정 내 외국인 어머니가 모국어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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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청소년 집단의 한국어 능력(국어성적), 외국어 능력(영어 성적)은 

한국어만 사용하는 외국인 어머니를 둔 청소년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두 집단 간 

사회적 지지(교사의 지지, 친국의 지지, 가족의 지지)를 비교했을 때, 어머니가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 영역(교사의 지지, 친국의 지지, 

가족의 지지)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두 집단 간 한국어 능력(국어성적), 외국어 능력

(영어성적)을 예측하는 사회적 지지 변인이 집단 간 다르게 나타났다. 모국어와 한국어를 

반반씩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교사의 지지가 한국어 능력 및 외국어 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어만 사용하는 집단에서는 친구의 지지, 교사의 지지, 

가족의지지가 종합적으로 두 언어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인 언어 및 정서발달을 위해서는 가정 내 어머니가 모국어

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과 관련한 인식 개선을 위한 이

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패널,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지지, 언어능력, 모국어의 중요성, 모국

어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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